
국어 공부를 
1순위에 
놓아야 하는 
이유

“제 아이가 자연계인데 국어 때문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나름 국어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실전에서 국어에 발목 

잡힐 줄 정말 몰랐어요.”

이 학생은 수학과 과학 1순위, 영어 2순위, 국어를 

3순위에 놓고 공부해왔다. 자연계 지원 학생이다 보니 

국어보다 다른 과목을 우선순위로 공부했고, 자연스레 

국어 공부에 할애한 시간도 적었다. 초, 중 시절에는 

국어성적이 나쁘지 않아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국어 공부를 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목표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국어는 점차 애물단지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이유가 무엇일까? 

수학, 과학, 영어를 먼저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국어를 

공부하겠다는 안일한 공부 계획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어 공부를 1순위로 놓고 

공부 시간을 다른 과목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결국 

이 학생은 국어를 1순위에 놓고 공부량을 늘린 결과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보통 공부 과목의 중요도는 수학, 영어, 국어로 순위가 

매겨지는데 이러한 인식은 변화가 필요하다. 국어는 시간 

날 때 하는 공부가 아니다. 국어는 표면 정보를 바탕으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고, 논리적으로 연결된 문맥 의미를 

파악하고, 글의 인과적 연결 고리를 찾는 종합적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과목이다. 다시 말해 이해력, 창의력, 

표현력, 비판력을 길러주는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역량은 결국 수학, 영어 과목에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과목의 바탕이 된다. 

국어 공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학교 내신이나 수능 시험에서 국어 1등급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어라는 과목의 특수성 때문이다. 

국어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술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학, 과학은 물론 다른 

영역도 광범위하게 녹아들어 있다. 이는 국어 역량이 

공부에서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하면 

국어 1등급이 가능할까? 이를 내신과 수능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등급을 위한 
국어 공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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